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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변화와교란, 복잡성을강조하는리질리언스(resilience) 개념

은안정과평형을강조하는지속가능성개념과달리현재를통

시적으로이해하기위해과거에주목한다. 현재의 자연과사회

생태적시스템의복잡성은과거와강하게결부되어있기때문에현

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Constanza

et al. 2007: 522). 시스템의변화에대한통시적고찰은교란과
반응의패턴, 마을의 가구 수나특정 종의 수확률 같은 점진적

변수의영향을드러내며, 그이면을이해하는것은역사적시스

템의역학(dynamics)이 현재를 이루어온방식과미래에미칠

영향을 깨닫게 한다(Resilience Alliance, 2007: 18).

본 연구는 2017년샌프란시스코베이지역을대상으로진행

된 ‘리질리언트바이디자인(Resilient by Design)’ 설계공모에서

과거를다룬방식을 ‘공유역사(shared history)’의시각으로살

피고자한다. 설계공모의주최측은기후변화라는위기가 “자연

과 우리의 관계,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다시상상하는 기회를

선사”하며, 장기적변화를위해 “공유역사를직면하고의사결

정에서사회적평등을중심에두기를요청”(Bay Area Resilient

by Design, 이하 BARD, 2017: 7)한다. 공유역사라는용어는설

계공모의여덟가지기본원칙중두번째인 “공유역사와오늘

날존재하는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취약점(vulnerability)을다

룸으로써리질리언스한미래를위해취약한커뮤니티를대비시

킨다.”에도등장한다. 다음에서는먼저 ‘공유역사’의개념과그

쓰임의맥락을살피고, 이를토대로주최측이언급한두가지관

계에 적용해봄으로써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에서 공유 역사

의 발현 양상을 구체화해볼 것이다.

Ⅱ. ‘공유 역사’의 개념과 사회적 의미

공유된(shared)이라는 수식어에서 가늠할 수 있듯 ‘공유 역

사’가성립하기위해서는둘이상의주체가필요하다. 유럽에서

활동하는동일명의프로젝트그룹에따르면공유역사는 “두개

의다른독립체가역사의어떤부분을서로공유하는것을뜻한

다”(https://sharedhistory.eu/). 중요한것은복수의주체가역

사의어떤부분, 즉과거의사건이나시기, 공간을함께 (그러나

다르게) 경험하고 기억하고나아가역사화하고있다는점이다.

복수의주체와동일한과거라는이개념의성립조건은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 개념을떠올리게한다. 그러나두개

념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모리스 알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은 사회에 의한 기억의 재구성과 동질화에 주목한다

(Halbwachs, 1950). 반면 ‘공유역사’ 개념은동일한과거를그

리는상이한역사들에주목한다. 공유 역사를키워드로내세우

는 논고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Scham, 2005), 나이

지리아 내전(Onuoha, 2016), 텍사스 남부 국경지대(Bowman,

2015)와같이영역의중첩과갈등을다루는까닭이여기에있다.

지배엘리트가그들의입장에서서술한역사가공식역사로

인정되던예전과달리, 동시대역사서술과교육현장에서는피

지배계층이나 소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을 주류 역사로

편입하려는노력이지속되고있다. 가령동독의공산당이역사

교육에서하나의관점만을취했던반면, 서독에서는 1970년대부

터학생의서사능력혹은역사적능력의촉진을목표로다양한

관점의 역사를 가르쳐왔다(이병련, 2014). 영국에서는 역사 교

육에서주변화되어있던인종적소수자집단을가시화하고, 나

아가양극화된단선적역사를넘어서복수의역사내러티브구

성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박주현, 진재관, 2013)

‘공유역사’란하나의사건이나배경을공유하는둘이상의주

체가각자의관점에입각하여쓴역사의공존혹은결합이라할

수있다. 또한 ‘공유역사’의발생과적용에는사회적갈등을해

결하고, 지배권력이쓴일방적역사를극복하려는의도가내재

해 있다. 이주와 문화다양성의 문제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한 기억의 재구성이 각축을 벌이는 현대 사회에서

‘공유역사’ 개념의중요성은더욱강조될것으로예상된다. ‘리

질리언트바이디자인’에서취약계층과사회적평등을 ‘공유역

사’와함께언급하는것도이상의맥락과유관하다. ‘공유역사’

는현재를통시적으로이해하도록하는동시에다양한주체와

관점을고려하여사회생태시스템의복잡성과취약점을파악하

도록 한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RF-2019R1F1A1060431)의 성과 중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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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리질리언트바이디자인’에서공유역사의발현

1. 자연과 인간의 공유 역사

‘리질리언트바이디자인’의공유역사에서가장우선시되는두

가지대응주체는다름아닌자연과인간이다. 자연과인간을연

결된시스템의일부로여기는사회생태적(social-ecological) 시스

템개념은리질리언스논의의핵심이다. 예측불가능성과복잡적

응계를전제하는리질리언스세계관은자연과인간을이원화할

수 없고, 그 전모와 상호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리질리언트바이디자인’의진행요강이자기초연구성과모
음집인 Briefing Book을보면자연사와도시사가결합된형태의
서술양상을확인할수있다(BARD, 2017: 39-55). 특히대상지
에인류가등장한이후의자연환경변화는도시/지역개발사와
긴밀하게연동하도록서술되어있다. 이는 전통적 자연사가인
류가 출현하기 이전의 고환경(paleoenvironment)을 대상으로
했던것과, 전통적도시사가도시와사회의발달에집중한나머
지자연환경의손상을간과했던것에서벗어났다고할수있다.
설계팀이이상의관점으로연구를심화한후설계안으로발

전시킨사례도있다. Public Sediment 팀은세부선정대상지에
서골드러쉬이후 150년동안있었던퇴적관련주요사건과퇴
적량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한다(Public Sediment, 2018:
14-15). 설계팀은퇴적량의회복을목표로제시하는한편, 현재
의수로가생태적기능을잃었기때문에과거의샛강이지녔던
사회적기능을박탈당하고공적논의로부터멀어졌다고진단한
후 해법을 제시한다(Public Sediment, 2018: 52).

2. 집단 사이의 공유 역사

‘리질리언트바이디자인’의주최측은인종을중심으로취약
계층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소환하며, 사회적 평등을 강조한다.
주최측은기울어진운동장의우위에선지배계층에대해말을
아끼는대신취약계층이처한상황에대해적극적으로발언한
다. “공유역사를이해하는데결정적인부분은시스템상의인종
주의의근원을직면하고, 도시와 지역 시스템에서소외의지속
적재생산을다루는것이다. …사회적불평등과환경적후퇴는
같은 근원을 공유한다”(BARD, 2017: 13).
주최측은베이지역의토착민인아메리칸인디언에대한이

해를강조하며, “그들이어떻게질병과학살, 이주, 박해를야기
한 수세기 동안의 정책으로부터 살아남았는가”를 살피고자 한
다. 또한 “역사적맥락을고려할때, 베이지역의토착민들에대
한억압이본래그들에의해유지되었던자연의물리적, 수생적
경관에대한현재진행형억압과연결되어있다는점을인지하
는 것은 중요하다”(BARD, 2017: 14)라고 말한다.
주최측이인종문제를다루는것은리질리언스전략의측면에

서도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최대의효과를내기위해집중과

구체화가필요하다. 인종적평등의프레임워크는개인, 집단, 구조

적인종주의간의차이를명확하게하고, 다른소외계층에적용될

뿐만아니라, 소외된커뮤니티들을효과적으로연합하게하는이

슈이다”(BARD, 2017: 18-19). 이러한전략은기성의리질리언스

프레임워크(Arup, 2014)에서제시한포괄성(inclusiveness) 및가

외성(redundancy)의 덕목과 연결된다.

Ⅳ. 결론

‘리질리언트바이디자인’에서역사를다루는방식은 ‘공유역

사’의관점으로해석가능하다. 하나의대상에대해복수의역사

를상정하는 ‘공유역사’의다원적특성과사회적효과는 ‘리질리

언트바이디자인’에서강조하는사회생태성및사회적평등과

긴밀하게연동한다. 자연과인간의공유역사는인간이기후변

화의위기를자연의탓으로돌리지않고성찰하는시각을갖게

한다. 집단사이의공유역사는주류역사에서소외되어온취약

계층에주목함으로써리질리언스의증진이사회적평등과결부

되어있음을깨닫게한다. 이상으로살폈듯 ‘리질리언트바이디

자인’에서 ‘공유역사’는앎의도구인동시에깨달음과행동의도

구로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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